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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타 무르자니

● 암과의 사투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돌아온 인도인 여성

● 현재 홍콩에서 살면서, 전 세계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와 모임에 초대받아 

임사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있다. 

사랑 받을 자격

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

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.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

를‘할’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. 기도도 간청

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. 나는 내가 나를 

한 번도 사랑해 주지 않았고,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

않았으며,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

않았음을 깨달았다.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

있었는데도, 물리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. 아

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.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

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. 내가 지

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가 보였다. 그것은 나뿐 아니라 

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.

아니타 무르자니의 <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> 중에서


